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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원에 모인 韓日학생들 
우정으로 밝히는 양국 미래 - 한일미래팩토리포럼 2024 개최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교가 주최하는 한일미래팩토리포럼 2024 에 참가한 한일 양국 

고등학생과 대학생 100 여명이 8 월 22 일(목) 주일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에 방문하여 
한일문화교류의 흐름과 세대별 인식변화, 문화원에 역할에 대해 배우고 한국문화체험을 
즐기는 자리를 가졌다.  

 
쓰쿠바대학의 창학 151 년 개교 50 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3 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첫 대면연수로 진행되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한일 대학생 
100 여명이 3 박 4 일동안 캠프 형식으로 팀별 활동을 통해 한일우호와 미래에 대한 
과제탐구와 발표로 진행되었다. 문화원에 방문한 한일학생들은 공형식 문화원장의 
강연을 들은 후, 일본내 최다 한국서적을 소장한 도서영상자료실과 영화와 잡지 
촬영장으로도 쓰이는 사랑방과 하늘정원을 견학하며 일본에서 한국문화와 한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공형식 문화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쌓은 우정은 두 나라의 미래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도쿄돔에서 뉴진스의 
하니가 부른 푸른 산호초처럼 세대를 아우르며 양국의 경계를 녹이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포럼에 참가한 사토 유이씨는 ‘한국여행을 계기로 4 년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했다. K-

POP 과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어로 한국인과 교류를 해 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이번에 한국어로 토론도 하며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던 점이 
너무 즐거웠고 재미있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와세다 대학에 교환 유학 중으로 포럼에 참가한 조민수씨는 ‘작년에도 외무성이 

주최하는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그때 사귄 일본인 친구와 지금도 연락을 하고 
그때 경험이 너무 좋고 기억에 남아서 올해도 참가하게 되었다. 양국 서로에게 관심 
있는 한국 친구, 일본 친구 모두를 만날 수 있고 보통 영어로 진행하는 교류프로그램과 
달리 오로지 한국어, 일본어로 대화를 하게 된 점이 특히 좋았다. 이런 경험을 살려 
한일을 잇는 교류와 관련된 일을 해 보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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